
  2026년도 주요 20개국(G20)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로서 제1차 G20 

재무차관·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.15(월)~16(화), 미국 워싱턴 D.C에서 

개최된다. 이번 회의는 새로운 G20 의장국 미국이 개최하는 첫 회의로, ‘경제

성장, 규제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’라는 상위 목표 하에서 내년 G20 재무분

야의 주요 의제 및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.

  ※ 의장국은 직전년도 12월부터 1년간 G20 회의 주관(’25년: 남아공, ‘26년: 미국, ’27년: 영국)

  기획재정부 대표단(수석대표: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)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

주요 세션별 발언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.

  기획재정부는 「경제성장」 세션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

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AI 대전환, 초

혁신경제 등 성장 촉진방안을 공유하고, 「불균형」 세션에서는 세계 

경제에서 과도한 경상수지의 흑자·적자 지속의 원인 분석과 세계 경제에 

미치는 영향, 건설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.

  아울러, 「디지털 자산」 세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

규제 정합성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고, 「금융 문해력」 세션에서는 

한국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및 소득 형성, 전 국민 경제·금융교육 강화 

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. 이어,「부채」 세션에서는 저소득국 부채문제 

해결의 중요성과 투명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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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1차 주요 20개국(G20) 
재무차관·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

- 2026년 G20 의장국인 미국 주최 첫 번째 회의(12.15~16일 워싱턴 D.C) 
- 국제경제관리관, 주요 세션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, 부채 문제 등 논의 예정



  한편, 2026년도 G20 회의는 이번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

재무차관·장관회의(2월 차관회의, 4·8·10월 장관회의)와 한 차례 정상회의(12.14~15일, 

미국 마이애미)가 예정되어 있다.

※ (참고) 2026년 G20 주요 회의 일정(잠정)

구 분 회  의  명 일 자 장 소

‘25.12월 G20 재무차관회의 12.15(월)~16(화)
미국 

워싱턴 D.C

‘26.2월 G20 재무차관회의 2.17(화)~18(수)
미국

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

4월 G20 재무장관회의 4.15(수)~16(목)
미국 

워싱턴 D.C

8월 G20 재무장관회의 날짜 미정 장소 미정

10월 G20 재무장관회의 10.14(수)~15(목)
태국
방콕

12월 G20 정상회의 12.14(월)~15(화)
미국

플로리다 마이애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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